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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온라인 네트워킹
과 사회적 자본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만 55세 이상 중·고령
자 1,954명의 자료를 PROCESS macro(Model 6)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역량은 삶
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B=.190)을 보였으며,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을 고려
한 후에도 직접효과(B=.121)가 유의하였다. 전체 간접효과(B=.069)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총효과의 약 36.4%를 설명하였다. 또한 디지털 역량에서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간접경로도 유의하였으나 효과 크기는 크지 
않았다(B=.007).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은 기기 활용 능력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지
원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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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겪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 개
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
인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적 진보는 급속한 고령화 흐름과 맞물려 새로운 사
회적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은퇴 전후의 
중년기부터 노년기 전반에 걸쳐 생애주기 전환을 
겪는 중·고령층(Middle-aged and Older Adults)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도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
제에 직면해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진행
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은 주로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취약한 
초고령 및 돌봄 대상 고령층의 기기 보유 및 접근 
격차 해소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비교적 자립
적인 일상생활과 활동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한 55
세 이상 중·고령층이 온라인 공간에서 관계를 형
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관계적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윤희정, 신혜리, 
김영선, 2020).

본 연구에서 ‘중·고령층’은 ｢고용상 연령차별금
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은퇴 전후의 중
년기부터 노년기까지를 포괄하는 55세 이상 성인을 
지칭한다. 이는 해당 법령이 규정한 고령자 기준 연
령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55세 이상을 중·고령층
(자)로 정의한 점(윤희정 외, 2020; 엄사랑 외, 2021; 
이우성 외, 2022; 임병인, 이건희, 2025)에 근거를 둔
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생애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
는 발달적 과도기라는 공통된 특성에 주목한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 시기 성인의 디

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
고자 한다.

정보화 격차는 단순히 정보사회에서의 기술적 소
외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생활 전반에서 소외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최
선미, 2023). 과거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단순히 기기의 보유 여부를 뜻하는 ‘접근의 격차’였
다면, 오늘날의 격차는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역량 및 활용의 격
차’로 발전하고 있다(김수영, 최윤정, 2025).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나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만으
로는 디지털 역량의 향상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러
한 구조에서 중년층도 디지털 정보화의 취약성에 
노출된 집단이다(김수영, 최윤정, 2025; 김영대 외, 
2017; 이현아, 장우권,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전 연령) 평
균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100%로 환산했을 
때, 20대(136.7%)와 30대(135.5%)는 평균보다 매우 
높았으나, 50대(98.9%), 60대(63.1%), 70대 이상
(29.4%)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준이 급격히 낮
아져 세대 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난다(p. 26). 이
는 중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중·고령층이 디지
털 격차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에서 주변화될 가
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
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활용은 급변하는 사
회에 대한 적응력 및 일상적 문제 해결과 연관되며, 
나아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주
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박선주 외, 2020; 이종
구 외, 2025; 최예나, 2021; Lifshitz et al., 2018). 또
한 중·고령층의 높은 디지털 역량은 SNS나 온라
인 커뮤니티 등의 활용으로 이어져 시·공간을 초
월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하는데(권오균, 2023; 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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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외, 2021; 이서연, 2021; 정찬우, 최희정, 2021),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은 개인의 사회적 자
본을 축적하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Ellison et al., 
2007; Hwang and Nam, 2021). 사회적 자본은 고령
층의 삶의 만족도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므로
(Jung et al., 2025; Lee and Bae, 2023; Putnam, 
2000),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
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김영대 외, 2017; 박선주 외, 2020; 
소원현, 유원원, 2025; 안지민, 이현주, 2025)는 디지
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직접 효과 또는 단
일 매개변수를 통한 단선적 경로를 밝히는 데 주로 
집중해 왔다. 배진영과 나지훈(2026)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와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만족도를 매개로 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예외적 사례가 있으나,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심리·사회적 기전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단일매개 모형은 디지털 역량, 온라
인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 간의 유기적 구조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
에 따르면 신뢰와 호혜성은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의 관계적 자산이다(Putnam, 2000). 
따라서 온라인 네트워킹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발생적 기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개별적으로 다루
거나 단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본 연구
는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에
서 ‘온라인 네트워킹(Online Networking)’과 ‘사회
적 자본(Social Capital)’의 순차적 매개 경로에 주
목하고자 한다. 

중·고령층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은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적극
적인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어지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발한 소통과 관계 형성은 은퇴나 자

녀 독립 등으로 인해 위축되기 쉬운 사회적 관계망
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한다. 나아가 이렇게 형성된 
온라인 네트워킹은 신뢰, 호혜성,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적·관계적 자산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
과 축적을 촉진하고,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며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보호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디지털 역량이 기술 
이용(온라인 네트워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
하는 Davis(1989)와 Katz 외(1973), Venkatesh 외
(2003)의 기술 수용 이론(Technology Acceptance 
and Uses and Gratifications)과, 중장년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유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Rowe와 Kahn(1997)의 성
공적 노화 이론(Successful Aging)에 이론적 기반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
본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
워킹→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매
개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역량
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이라는 다차원적 
변수를 통해 정교화함으로써, 노년학 및 정보 사회
학 분야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실
천적 측면에서 중·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 전략 수립 시, 단순히 디지털 기기 조작법을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망 형성 및 사회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통합적 
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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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은 단순히 컴퓨
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
적 능력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와 콘
텐츠를 탐색·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소
통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능력
을 의미한다(Gilster, 1997). 과거에는 ‘디지털 리터
러시’라는 표현과 혼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 참
여와 자아실현을 위한 실천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역량(Competence)’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중·고령층에게 디지털 역량은 급변하는 지능 정
보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하
기 위한 필수 생존 기제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원(NIA)의 격차 지표에 따르면,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디지털 접근(기기 및 인터넷 확보 
능력), 디지털 역량(기기 기능 및 정보 검색 능력), 
디지털 활용(SNS,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 실질적 
활용 수준) 등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본 연구는 이 중 디지털 접근 차원을 제외하고 실
질적 역량과 활용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역
량을 중·고령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필요
한 정보를 탐색·관리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며, 타
인과 소통하는 기술적·실천적 능력의 주관적 인지 
정도로 개념 정의하였다.

한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
신의 삶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인지
적·종합적 안녕감(Cognitive Well-being)의 정도
를 말한다. 특정한 순간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행복
감, 유쾌함 등)를 뜻하는 정서적 안녕감과 달리, 자
신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가
치 있고 만족스러운지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평

가하는 개념이다(Diener et al., 1985).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는 지나온 삶에 대한 

재평가와 다가올 노년기 준비가 교차하는 발달과업
적 성격을 띤다.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 같은 
객관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의 적응(디지털 역량), 고립되지 않는 관계망
(온라인 네트워킹 및 사회적 자본)과 같은 주관적·
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변
수로 주목받고 있다(엄사랑 외, 2021; Jung et al., 
2025; Lee and Bae,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
의 만족도를 중·고령층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전반적인 삶의 상태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이고 주관적인 평가 및 만족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다수의 선행연구는 중장년 및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과 활용 수준이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해 
왔다(박선주 외, 2020; 배진영, 나지훈, 2026; 소원현, 
유원원, 2025; 신준섭 외, 2026; 안지민, 이현주, 
2025; 이종구 외, 2025; 이현아, 장우권, 2024; 최예
나, 2021; Lifshitz et al., 2018).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현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행
정, 금융, 정보 소비 등 일상생활을 주도적으로 영
위함으로써 자아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디지털 역량이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
게 연관된 핵심 변인임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2.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네트워킹

및 사회적 자본

온라인 네트워킹(Online Networking)은 인터넷 
공간(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매개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대인관계를 형성·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일련의 소통 행위를 뜻한다. 이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 혹은 비동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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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한다는 특징이 있다
(Boyd and Ellison, 2007). 본 연구에서 온라인 네트
워킹은 중·고령층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및 소셜미디어(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
램 등)를 이용하여 가족, 지인 또는 공동의 관심사
를 가진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게시물을 공유
하며, 댓글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빈도와 적극성
을 의미한다.

중·고령층은 은퇴, 자녀의 독립, 신체적 기능 저
하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사회적 관계
망이 축소되는 유동적인 시기를 겪는다. 이때 온라
인 네트워킹(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등)은 
오프라인 관계의 단절을 보완하는 대안적 창구가 
된다. 중·고령층에게 온라인 네트워킹은 단순한 오
락을 넘어, 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공동의 관심
사를 가진 새로운 집단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소통 행위이며 관계 유지의 수단이다(길혜지 외, 
2025; 김수영, 최윤정, 2025).

한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들 간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생겨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신뢰를 의미한다(Coleman, 
1988). 물리적 자본(돈, 토지)이나 인적 자본(학력, 
기술)과 달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
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Putnam(2000)은 이를 가
족, 친한 친구 등 동질적 집단 내의 강한 유대와 정
서적 지지를 의미하는 결속적 사회적 자본
(Bonding)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질적 집단 
간의 느슨한 연결과 새로운 정보 교환을 뜻하는 교
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온라인 네트워킹은 기존 관계의 유지(결속적 자본)
와 새로운 관계의 형성(교량적 자본) 모두에 관여하
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두 유형 중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중·고령층이 주
변 인적 네트워크와의 관계 속에서 지각하는 상호 
신뢰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 소속감 및 

정서적·실질적 지지의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illiams(2006)의 인
터넷 사회적 자본 척도(Internet Social Capital 
Scales: ISCS)는 두 유형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수
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두 유형의 상대적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규명하기보다,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네
트워킹이 사회적 자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이 있음을 반영한다.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은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을 
방어하는 심리·사회적 안전망이다(Coleman, 1988).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네트워킹 및 모
바일 정보기기 활용은 고령층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가족 및 가까운 지인과의 정서
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결속적 사회적 자본을 고도
화할 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등 이질
적 집단과의 새로운 교류를 촉진하는 교량적 사회
적 자본을 확장하는 핵심 원천으로 작동한다(신준
섭 외, 2026; 안지민, 이현주, 2025; 최선미, 2023; 
Ellison et al., 2007). 노인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고한 
엄사랑 외(2021)와 정찬우, 최희정(2021)의 연구는,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네트워킹이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 축적에도 기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3.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워킹, 사

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정보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숙달된 중·고령층일
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율과 SNS(카카오톡, 밴
드, 페이스북 등)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정찬우, 최희정, 2021). 이는 은퇴나 신체적 활
동 감소로 인해 오프라인 관계가 위축되는 시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
는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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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와 Kahn(1997)의 성공적 노화 이론 
(Successful Aging)은 성공적인 노화 및 중장년기 
전환의 3대 조건으로 ‘질병 및 장애 예방’, ‘높은 인
지적·신체적 기능 유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Engagement with life)’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역량을 통한 네트워킹은 현대 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 참여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
점에서 디지털 역량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
회적 자본의 형성은 성공적 노화의 핵심 조건인 적
극적 사회 참여를 현대적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로
로 이해될 수 있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Literacy) 수준이 높을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율과 소셜미디어 활용 빈도가 증가하며(정찬우·최
희정, 2021),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
과를 가지고(안지민, 이현주, 2025; 윤희정 외, 2020),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관계 서비스가 삶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엄사랑 외, 2021)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온라인 네트워킹은 기존 오프라인 지인들과의 유
대를 강화하는 ‘결속적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느슨하게 
연결되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사회적 자본
의 관계를 검증한 Ellison 외(2007)의 연구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정서적 지지(신뢰)와 정보 교환(호혜성)
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유의미하게 증진할 수 있음
을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후속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정찬
우와 최희정(2022)은 노인의 문자메시지 및 SNS 
활용 역량이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의 접촉을 매개
로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역량이 온
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전제 조건으
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라인 네트워킹이 사회적 자본에 선행한다는 본 

연구의 설정은 Ellison 외(2007), Hwang and Nam 
(2021) 등 SNS 이용 빈도가 이후의 사회적 자본 인
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한다. 그러나 
신뢰와 호혜성이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누적된다
는 사회적 자본 이론의 성격을 고려하면, 기존에 형
성된 신뢰가 온라인 상호작용의 빈도를 높이는 역
방향의 경로 역시 이론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이 두 변수 사
이 인과의 방향을 확정할 수 없으며, 이 점은 연구
의 한계에서 다시 논의한다.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은 개념적으로 구
별된다. 온라인 네트워킹은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미
디어를 통한 소통 행위의 빈도나 적극성을 측정하
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그러한 관계로부터 발생되
는 신뢰, 호혜성, 정서적 유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을 측정한다. 즉, 전자는 얼마나 자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면, 후자는 그 관계가 얼
마나 신뢰할 수 있고 지지적인가를 확인한다는 점
에서 측정대상이 상이하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지지는 중·
고령층의 고독감을 완화하고 내면의 행복감을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다(Putnam, 2000). 이러한 맥락
에서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사회적 
관계나 참여를 매개로 설명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연구는 ‘디지털 역량→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 또는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워킹
→ 삶의 만족도’와 같은 단순 매개 검증에 머물렀
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이 순차적
으로 연관되는 매개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과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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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네트
워킹과 사회적 자본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궁극
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취업 여부, 
소득수준, 독거 여부가 주관적 안녕감과 디지털 활
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과학기술정보통
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박소영, 정순
둘, 2019; 이종구 외, 2025) 이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연구가설은 다음
과 같다.

가설1: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온라인 네트
워킹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사회적 자본
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은 온라인 네트
워킹과 사회적 자본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자료1)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이 수행한 ｢2025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광역지
자체별 층화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한 전국 단위의 
조사이며, 2025년 8월 1일 기준 전국 가구 내 상주
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실
시되었다. 조사기관은 이 중 만 55세 이상 응답자를 
별도 하위 자료(N=2,300)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
구는 이 55세 이상 하위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전체 2,300명 중 온라인 네트워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346명(PC·모바일 기기 미이용에 따
른 구조적 결측, 15.0%)을 제외한 1,95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2025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로, 개인식별정보가 완전히 익명화
되어 일반에 공개된 2차 자료이다.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
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생성하여 공개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는 별도
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3. 연구 변수

 
1)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 
수준을 의미하며, 가족, 건강, 여가, 경제활동 등 다
차원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1) 제외된 346명과 최종 분석 대상 1,954명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제외군은 평균 연령이 높고(70세 이상 76.9% vs. 
29.2%), 교육 수준이 낮으며, 독거 비율이 높고(40.2% vs. 14.1%), 디지털 역량 수준이 현저히 낮았다(M=1.32 vs. 
2.19, p<.001). 이는 온라인 네트워킹 문항의 결측이 PC·모바일 기기 완전 미이용에 따른 구조적 결측이며, 디지
털 소외가 가장 심한 고령층이 최종 분석 표본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5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하위 집단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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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ner 외(1985)가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참고하여 
구성된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① 삶의 이
상적 일치도, ②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평가, ③ 
전반적인 삶의 만족 수준, ④ 원하는 성취의 획득 
여부, ⑤ 삶에 대한 후회 및 변화 의도를 측정하는 
5개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을 평균하여 단일 지수로 산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 = .891)는 신뢰
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은 PC 이용 능력,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활용 역량, 참여·예방·소양 역량의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PC 이용 능력
은 소프트웨어 설치·삭제·업데이트, 인터넷 연결, 
브라우저 설정, 외장기기 연결, 파일 전송, 악성코드 
검사, 문서 작성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바
일 기기 이용 능력은 환경설정, 무선 랜 설정, 파일 
이동, 파일 전송, 앱 설치·삭제·업데이트, 악성코
드 검사, 문서 작성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활용 역량은 앱 이용, 비대면 원격회의, 스마트 기
기 이용, 파일 편집, 협업, 온라인 결제, 내비게이션 
이용, 키오스크 이용, 공인인증서 이용 등 9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예방·소양 역량은 커뮤니
티 참여, 정치·사회 토론, 보안 설정, 쿠키 삭제, 개
인정보 관리, 권리 침해 인지, 신뢰 정보 탐색, 허위 
정보 식별, 유해 정보 필터링 등 9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할 수 없음, 
4=할 수 있음)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디
지털 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역량 32개 문항의 차원성을 확인하기 위
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984, Bartlett 검정 χ
²=55,638.3(p<.001)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하였으며, 
제1요인이 전체 분산의 57.6%를 설명하였다(고윳값
=18.43).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가지 
모형을 비교하였다<표 1>. 

<표 1> 디지털 역량 척도의확인적 요인분석모형적합도

비교

모형 χ2(df) CFI TLI RMSEA
단일요인 10,659.2(464)*** .816 .804 .106
4요인상관 4,500.1(458)*** .927 .921 .067

2차 일반요인 4,615.8(460)*** .925 .919 .068
***p<.001
4요인 상관모형과 2차 일반요인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 검정 
Δχ2(2)=115.70***

단일요인 모형은 적합도가 낮았으나(CFI=.816, 
RMSEA=.106), 척도의 하위영역 기준을 반영한 4요인 
상관모형은 적합도가 개선되었다(CFI=.927, RMSEA= 
.067). 나아가 이를 상위요인으로 묶은 2차 일반요
인모형 역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CFI= 
.925, RMSEA=.068). 4요인 상관모형과 2차 일반요
인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 검정은 유의하였으나(Δ
χ2=115.70, Δdf=2, p<.001), 대규모 표본(N=1,954) 
특성상 미세한 차이로도 유의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점(Kline, 2016, p.271)과 실질적 적합도 지수(CFI, 
RMSEA)의 변화 또한 미미한 점을 고려하였다. 또
한 하위요인 간 잠재상관이 높아(.789∼.910) 네 하
위영역이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 경험적으로는 이
들을 포괄하는 상위 요인으로 수렴될 수 있는 위계
적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32개 문항의 평
균을 2차 일반요인에 해당하는 단일 지수(디지털 
역량)로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
도(Cronbach’s α = .942)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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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 온라인 네트워킹

온라인 네트워킹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실태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① 기존 지인과의 관계 유지 및 친밀성 증진, ② 새
로운 대인관계 형성 및 소통 등 2가지 영역을 측정
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PC와 모바일 기기 활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4점 Likert 척도(1=이용하지 않음, 4=자주 이
용함)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네
트워킹 활동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을 평
균하여 단일 지수로 산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
뢰도(Cronbach’s α = .856)는 양호한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 온라인 네트워킹 측정 문항은 디지털 역
량 측정 문항(32문항)과 문항 수준에서 중복되지 않
는다. 두 척도 간 문항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최댓
값은 r=.519로, 개념적으로 인접한 행동(예: 활용 역
량의 ‘협업’과 온라인 네트워킹의 관계 형성 문항)
일수록 상관이 높았으나 동일 문항이 두 척도에 중
복으로 투입된 것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 역량 하위 
영역 중 활용 역량과 참여·예방·소양 역량의 일
부 문항(앱 이용, 비대면 원격회의, 협업, 커뮤니티 
참여, 정치·사회 토론)은 온라인 네트워킹과 내용
상 중첩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해당 5개 문항을 제외
한 27개 문항으로 디지털 역량을 재산출하여 온라
인 네트워킹에 대한 관계를 재검증한 결과(B=.479, 
원지수 B=.484), 경로계수의 변화가 1% 내외로 나
타나 측정 중첩에 의한 과대 추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디지털 역량 네 개 하위 
영역을 투입한 추가 분석에서는 활용 역량(B=.271, 
p<.001)과 참여·예방·소양 역량(B=.182, p<.001)
이 온라인 네트워킹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관련
성을 보였다. PC 이용 능력(B=.082, p<.01)의 영향
력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매개변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온오프라인 인간관계를 통
해 경험하는 신뢰, 상호지원, 네트워크 형성 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Williams(2006)의 ISCS 축약본을 사용하였
다. 이는 Putnam(2000)이 제시한 결속적 사회적 자
본과 교량적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20문항을 각 5문항씩 축약한 것으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인식을 포괄하는 통합적 사회적 자본 지
수로 측정되었다. 다만 본 척도는 온오프라인을 포
괄하는 전반적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네트워킹’이라는 특
정 메커니즘을 경유하는 기전을 검증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①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지원 가능성, ② 사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 ③ 중요한 과업의 신뢰 위임 
여부, ④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연결성 인식, 
⑤ 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등
을 포함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
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을 평균하여 단
일 지수로 산출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 .917)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소득수준, 
연령 집단, 독거 여부의 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0, 여성=1로 더미 코딩하였으며, 취
업 여부는 현재 취업 중이면=1, 미취업·무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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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으로, 독거 여부는 1인 가구=1, 2인 이상 가구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
업 이하(1점)부터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4점)까
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
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1점)부터 800만 원 이
상(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연령 집단은 
55∼59세, 60∼69세, 70세 이상으로 구분된 명목변
수로, 70세 이상을 기준범주(reference category)로 
설정하여 더미 코딩하였다(55∼59세=1, 그 외=0; 60∼ 
69세=1, 그 외=0).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석 절차를 따랐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는 왜도
(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검토하였으며, 
왜도의 절댓값 2 이하, 첨도의 절댓값 7 이하를 충
족 기준으로 적용하였다(West et al., 1995). 둘째,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를 확인하였으며, 상관계수 .70 이상 여부와 분산팽
창계수(VIF) 10 미만 여부를 기준으로 다중공선성
을 진단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SPSS
와 PROCESS macro(Hayes, 2018)의 Model 6을 적
용하여 순차적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층화확률비례추출법에 근거
한 분석용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PROCESS 
macro가 복합 표본 가중치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은 비가중(unweighted)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
하기 위해 가중 회귀분석을 추가 실시한 결과, 총효
과 및 매개 경로 모두 비가중 분석 결과와 계수의 
크기 및 방향성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였다.

순차적 다중매개분석 1단계에서는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검증하였고, 2단
계에서는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네트워킹의 관계를, 
3단계에서는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
회적 자본의 관계를 각각 검증하였다. 4단계에서는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직접 효과와 각 매개변수의 
고유한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
의성은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산출된 95% 
신뢰구간(CI)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유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성별은 여성 1,005명(51.4%), 남성 
949명(48.6%)으로 여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
다. 연령대는 60∼69세가 879명(45.0%)으로 가장 많
았으며, 70세 이상 570명(29.2%), 55∼59세 505명
(25.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
업이 1,121명(57.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중학교 졸업 369명(18.9%), 대학교(전문대) 
졸업 이상 338명(17.3%), 초등학교 졸업 이하 126명
(6.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의 경우 취업 중
인 상태가 1,259명(64.4%), 무직이 695명(35.6%)으
로 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2인 이상 가구 1,679명(85.9%), 1인 
가구 275명(14.1%)으로 대다수가 다인 가구였다. 소
득수준은 200∼399만 원 구간이 784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0∼599만 원 598명(30.6%), 200만 
원 미만 308명(15.8%), 600∼799만 원 195명(10.0%), 
800만 원 이상 69명(3.5%)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

- 128 -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1,954)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005 51.4 취업 
여부

취업 1,259 64.4
남성 949 48.6 무직 695 35.6

연령
대

55∼59세 505 25.8
독거
여부

1인 가구 275 14.1
60∼69세 879 45.0

2인 이상 1,679 85.970세이상 570 29.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126 6.4

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308 15.8

200∼399
만 원 784 40.1중학교 

졸업 369 18.9
400∼599

만 원 598 30.6고등학교 
졸업 1,121 57.4 600∼799

만 원 195 10.0대학교
(전문대) 
졸업이상

338 17.3 800만 원 
이상 69 3.5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평균은 2.62(표준편차=.501), 디지털 역량의 
평균은 2.19(표준편차=.698), 온라인 네트워킹의 평
균은 1.75(표준편차=.657), 사회적 자본의 평균은 
2.82(표준편차=.500)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1,954)
평균 표준

편차
왜도

(표준오류)
첨도

(표준오류)
삶의 만족도 2.62 .501 -.280(.055) .179(.111)
디지털 역량 2.19 .698 .128(.055) -.718(.111)

온라인네트워킹 1.75 .657 .812(.055) .301(.111)
사회적 자본 2.82 .500 -.806(.055) 1.296(.111)

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M=2.82)과 
삶의 만족도(M=2.6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온라인 네트워킹(M=1.75)은 네 변수 중 가장 낮
은 수준을 보였다.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
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댓값이 2 이하, 
첨도 절댓값이 7 이하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3.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상관관계 분석

(N=1,954)
1 2 3 4 5 6 7 8 9 10

1 1
2 .081** 1
3 -.154**-.238** 1
4 -.303**-.044 .188** 1
5 -.057*-.425** .457** .284** 1
6 .030 .210** -.466**-.313**-.438** 1
7 -.181**-.186** .623** .252** .445** -.484** 1
8 -.078**-.145** .334** .120** .239** -.261** .521** 1
9 -.025-.054* .313** .121** .203** -.195** .351** .236** 1
10 -.013-.182** .249** .051* .264** -.102** .311** .221** .350** 1

*p<.05, **p<.01
1. 성별, 2. 독거 여부, 3. 교육 수준, 4. 취업 여부, 5. 소득수
준, 6. 연령대, 7. 디지털 역량, 8. 온라인 네트워킹, 9. 사회적 
자본, 10. 삶의 만족도
더미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취업 여부(무직=0, 취업=1), 
독거 여부(2인 이상 가구=0, 1인 가구=1) 
연령대: 55∼59세=1, 60∼69세=2, 70세 이상=3 

디지털 역량은 온라인 네트워킹(r=.521, p<.01), 
사회적 자본(r=.351, p<.01), 삶의 만족도(r=.311, 
p<.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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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은 사회적 자본(r=.236, p<.01) 및 삶의 만
족도(r=.221,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
며, 사회적 자본 또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r=.350, p<.01)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
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
가 .7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각 회귀모형에서 산출
된 VIF값은 1.16∼2.28 범위로 나타나 기준치인 10
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4. 모형 분석

1)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검증한 결과, 디지털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190,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3.9%(F=39.232, p<.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독거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B=-.131, p<.001), 70세 이상 대비 
55∼59세(B=-.183, p<.001)와 60∼69세(B=-.108, 
p<.001)가 유의하게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반
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B=.053, p<.05),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B=.048, p<.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B=.072, p<.001)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의 순차적 다
중매개효과

독립변수인 디지털 역량이 첫 번째 매개변수인 
온라인 네트워킹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디
지털 역량은 온라인 네트워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484, 
β=.515, SE=.025, t=19.538, p<.001). 이는 디지털 

역량이 높은 중·고령자일수록 온라인을 통한 사회
적 관계 형성 및 유지 활동이 더 활발함을 의미한
다. 모형의 설명력은 27.5%(F=92.069, p<.001)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디지털 역량 및 온라인 네트
워킹과 두 번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디지털 역량(B=.156, β=.217, SE=.022, 
t=6.945, p<.001)과 온라인 네트워킹(B=.055, β=.073, 
SE=.019, t=2.957, p<.01) 모두 사회적 자본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온라인 네트워
킹 활동이 활발할수록 신뢰, 상호지원, 네트워크 형
성 등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모형
의 설명력은 14.8%(F=37.60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을 모두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
증한 결과, 세 변수 모두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수 간 측정 단위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주
요 관심 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자본(B=.267, β= 
.266, t=12.130, p<.001)이 삶의 만족에 가장 강한 정
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어 디
지털 역량(B=.121, β=.168, t=5.485, p<.001), 온라인 
네트워킹(B=.042, β=.055, t=2.301, p<.05) 순이었다. 
이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있어 신뢰
와 상호지원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의 
설명력은 20.3%(F=49.572, p<.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표 5> 디지털역량이삶의 만족도에미치는순차적다중
매개효과

(N=1,954)
경로 B β SE t p

총효과 모형 (R2=.139, F(8, 1945)=39.232***)
디지털 역량 → 

삶의 만족도 .190*** .264 .021 9.18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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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
체 간접효과는 .069(Boot SE=.011, 95% CI [.047, 
.092])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디지털 역량이 온
라인 네트워킹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20(Boot SE=.009, 95% CI [.003, .038])
로 유의하였다. 이는 디지털 역량이 높은 중·고령
자일수록 온라인 네트워킹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러
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
지는 경로가 유효함을 의미한다. 둘째, 디지털 역량
이 사회적 자본을 경유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1(Boot SE=.007, 95% CI [.028, .056])
로 유의하였다. 한편, 각 매개 경로의 상대적 크기
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가 제공하는 대
비검정(contrast test)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을 경유하는 간접효과(.041)가 온
라인 네트워킹을 경유하는 간접효과(.020)보다 기술 
통계상 더 큰 값을 보였으나, 두 경로 간 차이에 대
한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여([-.000, .044])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단순 수치에 근거하여 특정 매개경로가 다른 경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로 B β SE t p
성별 .053* .106 .023 2.334 .020

독거 여부 -.131*** -.262 .034 -3.846 <.001
교육 수준 .048** .074 .019 2.590 .010
취업 여부 -.014 -.028 .025 -.568 .570
소득수준 .072*** .141 .014 5.154 <.001
55∼59세 -.183*** -.365 .036 -5.153 <.001
60∼69세 -.108*** -.215 .028 -3.808 <.001

온라인 네트워킹 모형 (R2=.275, F(8, 1945)=92.069***)
디지털 역량 → 
온라인 네트워킹 .484*** .515 .025 19.538 <.001

성별 .024 .037 .027 .889 .374
독거 여부 -.100* -.153 .041 -2.447 .015
교육 수준 .007 .008 .022 .320 .749
취업 여부 -.008 -.012 .030 -.264 .792
소득수준 -.011 -.017 .017 -.660 .510
55∼59세 .009 .014 .043 .221 .825
60∼69세 .020 .031 .034 .594 .553

사회적 자본 모형 (R2=.148, F(9, 1944)=37.607***)
디지털 역량 → 

사회적 자본 .156*** .217 .022 6.945 <.001
온라인 네트워킹 .055** .073 .019 2.957 .003

성별 .054* .108 .023 2.400 .017
독거 여부 .068* .136 .034 2.006 .045
교육 수준 .099*** .152 .018 5.341 <.001
취업 여부 .042 .084 .025 1.682 .093
소득수준 .020 .038 .014 1.413 .158
55∼59세 -.025 -.051 .035 -.721 .471
60∼69세 .022 .043 .028 .766 .444

삶의 만족도 모형 (R2=.203, F(10, 1943)=49.572***)
디지털 역량 .121*** .168 .022 5.485 <.001

온라인 네트워킹 .042* .055 .018 2.301 .022
사회적 자본 .267*** .266 .022 12.130 <.001

경로 B β SE t p
성별 .037 .074 .022 1.699 .090

독거 여부 -.144*** -.287 .033 -4.364 <.001
교육 수준 .021 .033 .018 1.191 .234
취업 여부 -.025 -.050 .024 -1.033 .302
소득수준 .067*** .132 .013 5.010 <.001
55∼59세 -.177*** -.352 .034 -5.171 <.001
60∼69세 -.115*** -.229 .027 -4.208 <.001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취업 여부(무직=0, 취업=1), 
독거 여부(2인 이상 가구=0, 1인 가구=1), 연령대(기준범주: 
70세 이상; 55∼59세=1·그 외=0, 60∼69세=1·그 외=0)
β는 표준화 계수이며, 더미변수는 종속변수만 표준화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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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로의 상대적 크기 비교는 유의성과 설명력을 
함께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다중매개효과는 .007 
(Boot SE=.002, 95% CI [.003, .0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워킹, 사
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순차적 연관 경
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직
접효과도 .121(95% CI [.077, .164])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디지털 역량이 매개변수를 거
치지 않고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
님을 의미한다. 전체 효과(.190) 중 간접효과가 차지
하는 비율은 약 36.4%로, 나머지 63.6%는 직접 효
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역량은 온
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지 않고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두 매
개변수를 경유한 간접적 경로 또한 유의미하게 작
동하는 부분 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6>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 경로 간접효과 Boot
SE

BootLL
CI

BootUL
CIB β

전체 간접효과 .069 .096 .011 .047 .092
디지털 역량 → 
온라인 네트워킹 
→ 삶의 만족도

.020 .028 .009 .003 .038
디지털 역량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도

.041 .058 .007 .028 .056
디지털 역량 → 
온라인 네트워킹 

→ 사회적 자본 → 
삶의 만족도

.007 .010 .002 .003 .012

직접 효과 .121 .168 .022 .077 .164
95% 신뢰구간은 비표준화 계수(B)를 기준으로 5,000회 부트
스트래핑하여 산출한 값임. 표준화 β는 완전표준화 간접효
과의 점추정치이며, 별도의 신뢰구간은 제시하지 않았음. 온
라인 네트워킹 경로와 사회적 자본 경로 간 차이에 대한 대
비 검정 결과 95% CI는 [-.000, .044]로 0을 포함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매개변수가 동일한 독립·종속
변수를 경유하므로 이 결론은 표준화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함.

한편,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간에 일부 변수
에서 부호가 상반되는 지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
과를 참고로 교육 수준, 소득수준, 디지털 역량을 
억제 변수 후보로 설정하였는데, 연령대는 교육 수준
(r=-.466), 소득수준(r=-.438), 디지털 역량(r=-.484)
과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독거 여부 역시 교육 
수준(r=-.238), 소득수준(r=-.425), 디지털 역량(r= 
-.186)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세 변수가 주
요 변수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삶의 만족도, 사회적 자본)와도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을 억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
는 후보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두 관계에서 교육 
수준, 소득수준, 디지털 역량을 동일한 순서로 투입
하여 결과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통제변수와 온라인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의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표 5>에 제시된 최
종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7> 연령대와 삶의 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N=1,954)
변수 step1

B(SE)
step2
B(SE)

step3
B(SE)

step4
B(SE)

step5
B(SE)

55∼59세 .137(.030)*** -.025(.034) -.108(.034)** -.177(.035)*** -.177(.034)***

60∼69세 .078(.027)** -.031(.028) -.068(.028)* -.097(.028)*** -.115(.027)***

교육수준 - .168(.016)*** .124(.017)*** .049(.019)** .021(.018)
소득수준 - - .108(.013)*** .090(.013)*** .067(.013)***

디지털
역량 - - - .179(.021)*** .121(.022)***

성별 - - - - .037(.022)
독거여부 - - - - -.144(.033)***

취업여부 - - - - -.025(.024)
온라인

네트워킹 - - - - .042(.018)*

사회적 
자본 - - - - .26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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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954)
변수 step1

B(SE)
step2
B(SE)

step3
B(SE)

step4
B(SE)

step5
B(SE)

독거 
여부 -.077(.033)* .032(.032) .079(.034)* .068(.033)* .068(.034)*

교육 
수준 - .206(.014)*** .182(.016)*** .097(.018)*** .099(.018)***

소득 
수준 - - .050(.013)*** .023(.013) .020(.014)

디지털
역량 - - - .176(.020)*** .156(.022)***

성별 - - - - .054(.023)*

취업 
여부 - - - - .042(.025)

55∼59세 - - - - -.025(.035)
60∼69세 - - - - .022(.028)
온라인

네트워킹 - - - - .055(.019)**

  .003 .098 .105 .140 .148
∆  .003* .095*** .007** .035*** .008*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취업 여부(무직=0, 취업=1), 
독거 여부(2인 이상 가구=0, 1인 가구=1), 연령대(기준범주: 
70세 이상; 55∼59세=1·그 외=0, 60∼69세=1·그 외=0)

<표 8> 독거 여부와사회적자본의위계적회귀분석결과

연령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7>, Step 1에서는 55∼59세(B=.137, p<.001)와 60∼
69세(B=.078, p<.01) 모두 70세 이상 대비 유의하게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 단순 상관과 같은 방향이
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을 투입한 Step 2에서 부호
가 부적으로 전환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수

준을 추가한 Step 3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
났으며, 디지털 역량을 투입한 Step 4에서도 부적 
관계가 유지되었다. 나머지 통제·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최종 모형(Step 5)에서 55∼59세(B=-.177, 
p<.001), 60∼69세(B=-.115, p<.001)로 안정적인 부
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독거 여부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8>, Step 1
에서는 독거 여부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부적 관
계(B=-.077, p<.05)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 수준을 
투입한 Step 2에서 부호가 정적으로 전환되었으나 
유의성은 사라졌고, 소득수준을 추가한 Step 3에서 
다시 유의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B=.079, p<.05). 
디지털 역량을 투입한 Step 4에서도 정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나머지 변수를 모두 투입한 최종 모
형에서도 동일한 수준(B=.068, p<.05)으로 확인되었
다. 두 결과 모두에서 소득수준이 반전을 유의한 수
준으로 이끈 핵심 억제 변수로 확인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가 동시
에 진행되는 현실에서, 중·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온라인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의 순차적 다중매개구조를 통해 규명하
고자 하였다.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1,9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역량은 삶의 만족도
에 직접적인 정적 관련성은 물론, 온라인 네트워킹
과 사회적 자본을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간접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역량은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와 유의한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전체 관련성을 나타내는 총효과는 
B=.190(β=.264, p<.001)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1(“디지털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은 지지되었다.

변수 step1
B(SE)

step2
B(SE)

step3
B(SE)

step4
B(SE)

step5
B(SE)

  .010 .063 .095 .129 .203
∆  .010*** .052*** .033*** .034*** .074***

*p<.05, **p<.01, ***p<.001
더미변수: 성별(남성=0, 여성=1), 취업 여부(무직=0, 취업=1), 
독거 여부(2인 이상 가구=0, 1인 가구=1), 연령대(기준범주: 
70세 이상; 55∼59세=1·그 외=0, 60∼69세=1·그 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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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매개변수(온라인 네트워킹, 사회적 자
본)를 통제한 후에도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121(β=.168, p<.001)로 여전
히 유의하였다. 이는 디지털 역량이 매개변수들을 
경유하는 간접경로 외에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기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
털 역량이 높은 중·고령자일수록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이현아·장우권, 
2024)와 일치하며, 노년기의 인터넷 이용이 삶의 만
족도와 관련된다는 연구(Lifshitz et al., 2018)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본 연구가 다룬 중·고령층
에서도 디지털 역량이 삶의 질과 유의미하게 관련
된 변인임을 지지한다.

둘째, 디지털 역량은 온라인 네트워킹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
냈다(간접효과=.020, 95% CI [.003, .038]). 이는 디
지털 역량이 높은 중·고령층일수록 온라인 네트워
킹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참여
가 삶의 만족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만, 이 간접효과의 크기는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경로(.041)보다 기술 통계상 작게 관찰되었으나,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두 경로 간 차이에 대한 대비검
정(contrast test)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여([-.000, .04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특정 매개 경로의 우월성을 단정
하기보다는 각 경로가 갖는 기제적 특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온라인 네트워킹은 
사회적 자본을 거치지 않고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
는 경로와, 사회적 자본과 순차적으로 연관되는 경
로 모두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역량을 통한 온라
인 네트워킹이 성공적 노화(Rowe and Kahn, 1997)
의 핵심 요소인 적극적 사회 참여를 디지털 환경에
서 실현하는 유용한 경로가 됨을 뒷받침한다. 이는 
기술수용모형(Davis, 1989)의 ‘지각된 용이성’ 개념
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디지털 역량

이 높은 중·고령층일수록 기술 이용에 대한 심리
적 장벽이 낮아 온라인 네트워킹과 같은 디지털 활
동으로 쉽게 이행됨을 시사한다. 더불어 중·고령층
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교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를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Katz et al., 1973)의 관점을 실증적으로 뒷받
침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경유하는 간접효과(.041, 95% 
CI [.028, .056])는 온라인 네트워킹을 경유하는 간접
효과(.020, 95% CI [.003, .038])보다 기술 통계상 더 
큰 값을 보였다. 다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두 경
로 간 차이는 대비검정(contrast test)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자본 경로의 상
대적 우월성을 단정하기보다는 두 매개 기제가 각
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시
사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온라인 네
트워킹이 행동적 측면을 반영하고, 사회적 자본은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축적된 신뢰와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행동의 양적 확장보다 
관계의 질적 축적이 삶의 만족도에 더 밀접하게 연
관되는 경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Putnam 
(2000)의 이론적 논의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역량→ 온라인 네트워킹→ 사회적 
자본→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순차적 다중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간접효
과=.007, 95% CI [.003, .012]). 이는 본 연구에서 검
증하고자 한 순차매개 구조가 통계적으로 확인된 
결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온라인 공간에서
의 관계 형성·유지 활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련
성을 보이는 연쇄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준다. 다만 실질적 효과 크기 측면에서 볼 때, 본 순
차적 다중 매개 경로는 총효과(.190)의 약 3.7%, 전
체 간접효과(.069)의 약 10.1%를 설명하는 데 그쳐 
효과 크기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대규모 표본
(N=1,954)의 특성상 통계적 유의성이 용이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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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결과는 온라인 네
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을 거치는 경로가 삶의 만족
도와 관련되는 주된 기제라기보다는 경미하지만 탐
색적으로 관찰되는 보완적 경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단순히 접속이나 상호작용의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삶의 만족도 증진 효과가 제한
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신뢰와 호혜성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작은 효
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경로의 절대적 설명력보다는, 단일 매개 중심
으로 논의되던 기존 연구에 더해 연쇄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디지털 역량의 직접 효과 규명이
나 단일매개 경로 검증에 주로 집중했던 데 더해, 
본 연구는 디지털 역량이 온라인 네트워킹을 거쳐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에 특화된 순
차적 다중매개 구조를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온라인 네트워킹이라는 행동적 선행 단계를 투
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의 축적을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
를 제공한다. 이는 디지털 복지 개입이 연결을 촉진
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적 설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독거 여부, 연령대, 소득수준이 삶의 만
족도와 유의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
구 중·고령층은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B=-.144, p<.001),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55∼59세(B=-.177, p<.001)와 60∼69세
(B=-.115, p<.001)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은퇴·자녀 독립·노부모 부양 등 
다층적 역할 전환에 따른 부담이 55∼69세에 집중
되는 발달과업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55∼59세와 60∼69세 집단이 70세 이상
의 집단과 비교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삶의 만족

도에 대한 준거가 70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게 설정
되어 있어, 동일한 객관적 조건에서도 주관적 만족
도가 더 낮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단순 상관과 회귀분석 결과 간에 일부 부
호가 상반되는 지점이 확인되었다. 연령대는 단순 
상관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은 방
향(r=-.102, p<.01)이었으나, 억제변수(교육 수준, 소
득수준, 디지털 역량)와 성별·독거 여부·취업 여
부·온라인 네트워킹·사회적 자본을 모두 투입한 
최종모형에서는 오히려 70세 이상 대비 55∼59세
(B=-.177)와 60∼69세(B=-.115)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독거 여부 역시 단순 상관에서는 사
회적 자본과 부적 관계(r=-.054, p<.05)였으나, 동일
한 방식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에는 정적 관계
(B=.068, p<.05)로 전환되었다. 연령대가 교육 수준
(r=-.466), 소득수준(r=-.438), 디지털 역량(r=-.484)
과 강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통제변수 투입에 따른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수준, 
소득수준, 디지털 역량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표 7>, <표 8>, 
두 관계 모두에서 교육 수준 투입 시 부호가 전환
되었고, 소득수준 투입 시 그 관계가 유의한 수준으
로 나타나, 교육 수준과 소득수준이 함께 억제효과
를 유발하였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유의성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동일한 
교육·소득수준을 가정했을 때 55∼69세 집단이 은
퇴 전후 역할 전환의 부담으로 인해 70세 이상 집
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횡단자료
의 한계 내에서 잠정적이며, 독거 중·고령층의 사
회적 자본이 통제 후 오히려 높게 나타난 기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구체적 원인을 특
정하기 어려워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소득수준 역
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연관을 보여(B=.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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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경제적 자원이 중·고령층의 삶의 만족도
를 뒷받침하는 물질적 기반임을 확인하였다. 소득수
준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 참여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확보되어 신뢰 기반
의 관계망 형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자본(B=.099, p<.001)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
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 정보를 습득
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온라인 관
계 형성 과정에서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참
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디지털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온라인 네트워킹·사회적 자본을 
경유한 간접경로 역시 유의하게 작동하며, 그중에서
도 사회적 자본 경로에서 그 관련성이 두드러진 결
과는 기기 조작 중심 디지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디지털 교육이 양적 연결
의 확대에 그쳐서는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 요소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디지
털 교육은 대부분 스마트폰 기능 익히기, 키오스크 
사용법 등 단발성 기능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육이 끝난 뒤 실제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
는 많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
바일 메신저·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지역 모임 운영 
실습, 공통된 관심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훈련
과 같이 “접속”에서 “관계”로, 다시 “관계”에서 “신
뢰”로 나아가는 단계적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교육 수료 후 형성된 
온라인 모임이 자연스럽게 소멸하지 않도록, 정기적
인 안부 확인이나 오프라인 모임 연계를 지원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동일 지역 내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봉사단(자신보다 디지털 역량이 낮은 또
래를 돕는 역할)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으로 형성
된 느슨한 관계가 신뢰 기반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
환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셋째, 독거 여부(B=-.144)와 55∼59세 연령대
(B=-.177) 모두 삶의 만족도에 뚜렷한 부적 관련성
을 보인 결과를 고려할 때, 1인 가구 중·고령층과 
은퇴 전후 연령대는 디지털 복지 개입의 우선 대상
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독거 여부가 사회적 
자본과는 오히려 정적 관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관계망의 양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 자체에 영
향을 미치는 다른 경로(예: 경제적 불안, 건강문제 
등)에 대한 개입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나아가 독거 중·고령층을 위한 별도의 온라
인 안부모임이나, ICT를 활용한 정기 모니터링·돌
봄 연계 서비스를 마련하여, 디지털 활용이 실제 관
계의 단절을 막는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55∼59세와 60∼69세의 삶의 만족도가 70
세 이상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는, 은퇴 전후 역할 
상실과 자녀 독립, 노부모 부양 부담이 집중되는 이 
시기를 위한 별도의 생애주기 특화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0세 이상을 주된 대상으로 설
계된 기존의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55∼ 
69세는 아직 경제활동이나 자녀 양육·부양책임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참여 시간대나 교육 방
식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시기는 디지털 
역량을 단순히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역할(예: 온라
인 재능 나눔, 지역 기반 소모임 운영)을 모색하는 
시기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를 바
탕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는 횡단적 설계(cross-sectional design)에 기반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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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수 간의 통계적 연관
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중·고
령층이 디지털 역량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
거나,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개인이 디지털 역량 습
득에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 등 역방향의 
설명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시된 경로는 이론적 근거와 통계적 유의성에 
의해 뒷받침되는 연관 구조로 해석되어야 하며, 인
과적 방향성의 엄밀한 검증을 위해 종단 연구를 활
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복잡한 매개 경로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으나, 
해당 분석 도구는 복합 표본 설계(complex sample 
design) 요소를 직접 반영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
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계수 추정치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나, 향후 연
구에서는 복합 표본 구조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변수의 측정 도구가 지닌 구조적 한
계이다. 우선 온라인 네트워킹 척도가 총 4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네트워킹의 다차원적 속성
(플랫폼 유형, 상호작용의 질, 이용 동기 등)을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네트워킹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자본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이 실제 효과의 차이인지, 척도의 측
정 한계에 따른 것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자본 척도는 온오프
라인의 통합적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도구인 반
면, 매개변수로는 ‘온라인 네트워킹’만을 투입하여 
오프라인 상호작용 및 관계망의 영향을 완전히 다
루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
과는 중·고령층의 전체 사회적 자본 형성 기전을 
대변하기보다는 ‘디지털 매개 경로’의 유효성을 입
증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온라인 네트워킹의 질적 측면을 세분화함

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수준의 상대적 
영향력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대상은 만 55세 이상의 중·
고령자로 설정되어 중장년의 55세부터 70세 이상의 
고령자까지 실질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이다. 연령대
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은, 55세 
이상을 단일 분석단위로 묶는 것이 개념적으로 이
질적인 하위집단을 포괄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향
후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한 분석이나, 연령대별 하위집단 분석 또는 조
절 효과 검증을 통해 각 집단에 특화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체계적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중·고령층이 디지털 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강
하고 주체적인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
책적·실천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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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Online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Na Kyoung Song     Sun Sook Park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digital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Further, it investigated the ser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online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Data on 1,954 adults aged 55 years and 
older from the 2025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were analyzed us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with 5,000 bootstrap samples. Digital compete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B = .190), and the direct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fter accounting 
for online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B = .121). The total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B = .069, 95% CI [.047, .092]), which accounted for approximately 36.4% of the total effect. 
The serial indirect path from digital competence through online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to life satisfaction was also significant, although its magnitude was small (B = .007, 95% 
CI [.003, .01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igital competence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social rela-
tionships and trust. Therefore, digital education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should 
support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trust, moving beyond the acquisition of 
device skills.

Key word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Digital Competence, Online Networking, Social 
Capital, Life Satisfaction




